
불불호령을 내리는 큰 스님과 웃기만 하는 동자

승이있었습니다.

큰스님은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상좌들이 공부

하는 모습도 미덥잖아 보였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모

습도 시원찮아 보였습니다. 그는 쯧쯧, 하고 혀를 차

다가는 마침내 불호령을 내리고는 했습니다. 한번도

웃는일이없었습니다. 

큰스님은 공양 상을 받고 젓가락으로 취나물 무침

을집어씹다가는그만화를버럭내고말았습니다.

“야, 이놈아. 나물 반찬이 어찌 이리 짜냐! 밥은 완

전히 죽밥이구나. 반찬하나 밥하나 제대로 짓는 일도

공부다.”

마당을 쓸고 있는 동자승을 불러서는 꿀밤을 몇 대

먹였습니다. 

“저런, 저런. 빗자루 질 하는 꼴을 좀 봐라. 마당을

쓰는 건지 먼지를 일으키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너

만할 때는 마당을 쓸어도 먼지하나 안 나도록 했다.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저기 산 벚꽃 나무 밑에

떨어진 꽃잎은 왜 하나도 쓸지 않는 거냐. 화려한 꽃

이 지면 보는 이의 가슴이 처량한 줄 모르느냐. 빗자

루를이리다오. 내가쓰는법을가르쳐주마.”

꿀밤을 맞은 동자승은 큰스님에게 빗자루를 얼른

넘겨주고는부리나케달아나며말했습니다. 

“하이고, 큰스님. 저는큰스님말씀이무슨뜻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먼지 하나 안 나도록 큰 스님이 마

당을쓸면되지요.”

동자승은큰스님을살짝살짝돌아보며소리쳤습니

다. 그는 넓은 마당을 쓸지 않아서 좋은지 까르르 웃

었습니다. 동자승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바람이 불어

도 웃었고, 비가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꽃이 피어

도 웃었고 꽃이 져도 웃었지요. 절 마당에 눈이 내리

면폴짝폴짝뛰며웃었습니다. 

“조놈좀봐라. 냉큼달아나다니? 절시집살이가얼

마나 고된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야지. 날더러 빗

자루질을하라고?”

큰스님은할수없이빗자루를들고산벚꽃나무아

래 지는 꽃잎을 나무 밑둥치로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

니다. 빗자루 질을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먼지가

안 나도록 꽃잎을 쓸어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나무에 세워두고 저녁에 동자승을 불러 단

단히 혼을 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사이 동자승은

어디로 달아났는지 흥얼거리는 염불소리만 절 마당

으로내려서고있었습니다. 

큰큰스님은 대웅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좌

들이예불을올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절하

는 모양을 보니 무릎 사이도 벌어지고 허리도 구부정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손바닥을 받들어 올리는 모습

이 간절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큰스님은 저렇게

해서야어찌한번이라도부처님이손바닥에내려설수

있겠는지, 상좌들의 마음가짐이 도무지 성에 차지 않

았습니다. 

큰스님은 화를 꾹 참고 선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선

방에서 결가부좌를 틀고 참선중인 상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지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좌도 있고 딴 생각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상좌도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소리를버럭지르고말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도대체 참선하는 꼴이 뭐냐. 이렇게

밥만축내다가는다음생에축생의몸을받을것이틀

림없다. 오로지일념하나로정진해야지. 저자거리처

녀 생각하고 두고 온 부모 생각하고 온갖 헛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에이못난놈들!”

큰스님의불호령소리에참선하는스님들이놀라그

만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

지스님들은놀라서간이벌렁벌렁하는것같았지요. 

동자승은큰스님의방에불려가큰스님이저녁공

양을 마칠 때까지 꿇어 앉아 손을 들고 벌을 서야 했

습니다. 그래도 동자승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방글방

글웃기만했습니다.

“큰스님. 저는언제저녁공양을하나요?”

“이번에는 나물이 너무 싱겁고, 밥은 물기가 너무

적구나.”

큰 스님은 동자승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공양

상을들고온상좌를꾸지람하기시작했습니다.

“이렇게정성이부실해서어찌부처님앞에공양을

올리겠느냐! 사과를 깍은 모양도 하나 같이 다르구

나. 당장짐을싸들고산을내려가든지해야겠다.”

동자승은 벌을 서고 있으려니 팔이 아파서 큰스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위로 올린 팔을 내리다가 그만

큰스님의호통에팔을위로더쭉뻗어야했습니다.

“벌을제대로못서겠느냐?”

“큰 스님, 배가 고파서 팔을 못 올리겠어요. 공양이

맛이없으면제가대신먹을까요?”

동자승은 큰스님의 공양 상에 먹을 것이 푸짐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니 더 배가 고팠습니다. 상 위에는

동자승이 좋아하는 부침개도 있고 두부전도 있고 백

설기떡도있고수박과사과조각도탐스럽게놓여있

었습니다.

“야이놈아, 내가너만한때는먹을것이없어사흘

을내리굶고보리죽으로연명할때도많았다. 쪼그만

녀석이먹을것만탐하는구나. 그래밥맛이없으니너

나다먹어라.”

동자승은 냉큼 손을 내리고 공양 상에 놓인 음식과

과일조각을아주맛있게먹었습니다. 

“큰 스님, 다음에도 벌을 서고 싶어요. 또 불러주

세요.”

동자승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방글방글 웃기만 했

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스님

이 불호령을 내리고 화를 낼수록 키가 조금씩 줄어드

는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큰스님도자신의키가줄

어드는지 몰랐지만 두뼘이 적어질 쯤에야 비로소 알

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스님에게는 그게 그리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서버리고가야할것이었으니까요. 큰스님은키가점

점더줄어들었지만불호령을멈추지않았습니다.

마마침내큰스님의키가1cm까지줄어들고말았

습니다. 상좌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cm 큰스님의 키에 맞는 옷과 이불을 만들어야 했고

밥상도 새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너무 작아서 눈에

잘보이지않을수도있으니까동자승이늘큰스님을

손바닥 위에 모시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작은 밥상과

아주 작은 밥그릇과 더 작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

고밥과반찬은더작게만들었습니다. 큰스님은동자

승 손바닥에 얹혀 절 마당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상좌

들의귀속으로뛰어올라가불호령을내렸습니다.

“염불을 하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구나! 어디 저

자거리약장수도너희들보다는낫겠다!”

큰 스님이 동자승의 손바닥에서 허리를 굽힌 상좌

들의귀속으로뛰어오르다가그만상좌의귓구멍속

에빠진일도있었습니다. 동자승은실을늘어뜨려상

좌의 귓구멍 속에 넣었습니다. 큰 스님은 실을 잡고

귓구멍속을겨우빠져나왔습니다.  

동동자승은 큰스님의 공양상이 너무 작아서 전

처럼 맛있는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일이 아

쉬웠습니다. 참새 눈물만큼의 사과조각과 수박 조각,

꽃잎보다 더 작은 밥이 놓여 있는 상 앞에 앉아 있는

1cm 큰스님이 딱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스님을자꾸웃기기로했습니다. 그러면전처럼다

시키가커질지도모르니까요. 

동자승은깃털로큰스님의겨드랑이를간질이기도

하고 발바닥을 살살 긁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큰스님

은 간지러워서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승은

1cm 큰스님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재미있는 이야기

도해주었습니다.

“큰스님. 귀머거리참새가 열 마리 앉아 있는데 포

수가 한 마리를 잡고 헤아려 보니 여전히 열 마리가

앉아있거든요. 왜그런줄아세요?”

“내가어떻게아니?”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큰 스님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서도그것도몰라요?”

“나는참새공부는안했다. 너는아니?”

“그럼요. 왜다시열마리인가하면요. 머리나쁜포

수가잘못헤아렸거든요.”

갑자기큰스님이큰소리로웃기시작했습니다. 

큰 스님이 웃을 때마다 키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

습니다. 1cm 큰 스님이 다시 원래키로 돌아왔습니다.

큰 스님은 늘 웃고 다녔습니다. 두 번 다시 불호령을

내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절 안에는 큰스님과 동자승

의 웃음소리와 상좌들의 즐거운 염불소리가 흰 구름

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산 벚꽃 꽃잎들이 그들의 얼굴

에가득피어나듯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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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 큰스님

불호령을내릴때마다키가줄어드는큰스님

상좌들은1cm 키에맞게옷과이불을만들어야했습니다

동자승은생각했습니다. 큰스님을자꾸웃기기로

그러면전처럼다시키가커질지도모른니까요

스님은웃을때마다키가조금씩커져원래키가돌아왔습니다

그후큰스님은늘웃고다녔고불호령도내리지않았습니다


